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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스스펙트럼에는 지진의 발생 프로세스와 관련된 지진 모멘트, 모서리 주파수, 방사 에너지 등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정확한 소스스펙트럼을 계산할 수 있으면 이러한 정보들을 손쉽게 획득 할 수 

있다. 지진의 소스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하여서 지금까지는 주로 직접파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

되어 왔으나, 지진의 방사패턴, 방향성, 부지 상태, 전파경로상의 불균질성 등에 의해 같은 지진에 대해서도 

관측점에 따라 소스스펙트럼이 다르게 관측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개의 관측점에서의 기록을 평균하는 방법들이 많이 사용되나 위에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 들어 직접파 대신에 코다파를 이용하여 소스스펙트럼을 계산하는 방법들이 개발되

고 있다. 코다파의 장점은 전파 경로, 부지 그리고 방사패턴과 방향성과 같은 지진원의 효과가 본질적으로 

평균화되어 관측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직접파를 이용하는 것 보다 3-4배정도 안정적인 관측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코다파를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발생한 392개 지진에 대한 S-파 소스스펙트럼을 

계산하였고, 소스스펙트럼으로부터 지진 모멘트, 모서리 주파수, 방사 에너지를 계산하였다. 또한 모서리 

주파수, 방사 에너지, 스케일드 에너지의 규모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악하여 한반도 주변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이 자기상관성을 따르는지 분석하였다. 지진이 자기상관성을 따른다는 의미는 큰 지진과 작은 지진

의 발생 기작이 물리적으로 동일하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코다파를 이용하여 소스스펙트럼을 계산하

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1. 관측파형에서 기기반응을 제거한다.
2. 0.05에서 25 Hz 사이의 16개의 주파수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좁은 대역의 밴드패스 필터링을 수행

한다. 
3. 필터링된 신호를 힐버트 변화 (Hilbert Transform)을 이용하여 Envelope로 변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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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론적으로 계산된 합성 Envelope와 관측값을 비교하여 각 주파수별로 진폭을 측정한다. 
5. 측정된 진폭을 거리와 Geometrical Spreading에 대하여 보정한다.
6. 각 관측점 별로 부지효과와 코다에서 S파로의 변환 함수를 계산하여 보정한다.
7. 한 지진에 대하여 평균적인 소스스펙트럼을 계산한다.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계산된 소스스펙트럼에서 모멘트규모, 모서리 주파수, 방사 에너지 등을 계산할 

수 있으며, 스케일드 에너지는 방사에너지와 지진모멘트의 비로 정의된다. 이 중 모서리 주파수와 스케일드 

에너지의 규모에 따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해당 지진들이 자기 상관성을 따르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고 자기 상관성을 따를 경우 스케일드 에너지는 규모에 따라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된다. 한반도 및 주변에

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경우 대략 규모 5이상의 지진들은 자기 상관성을 따르는 것으로 파악되며, 그보다 

작은 지진들에서는 규모에 따라 스케일드 에너지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작은 지진들이 큰 규모의 

지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파의 형태로 에너지를 방출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